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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E-Biz사업 독자생존 포기
베스트폴리머, 수익성 전망 불투명 … 기대만큼의 효과 없어 청산완료

대림산업이 IT 붐을 타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E-Business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B2B 시

기상조론이 거론되고 있다.

베스트폴리머는 2001년 3월 E-Business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림산업 석유화학부문에서 생산하는 

PE(Polyethylene)를 시작으로 모든 석유화학기업이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E-Business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IT 거품론이 일어남과 동시에 E-Business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베스트폴리머 역시 

2004년 3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터넷 

B2B 거래의 새로운 E-Trade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생각보다 E-Business 사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의 비전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청산의 수순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산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기존의 직원들이 석유화학사업 부문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문의 업조직으로 흡수될 것”이라며 “비록 회사는 청산이라는 작업을 거치지만 

E-Business를 이용한 업은 존재할 것”이라며 베스트폴리머 청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대림산업의 베스트폴리머 청산에 대해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업은 필요한 것

만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사무적인 거래보다는 사람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E-Business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E-Business가 정착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베스트폴리머 철수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E-Business 사업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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